
해발 1614미터인 덕유산은 백두대간이 지리산에

이르기 전 마지막으로 크게 기지개를 켠 곳이다. 적

상산(1034미터)은 덕유산의 정상인 향적봉 줄기가

북서쪽으로 치올라간 아우산이다. 덕유산국립공원

안에포함되어있다. 

<동국여지승람> ‘무주’편에 보면‘사면으로 곧

추 선 암벽이 층층이 험하게 깎이어 마치 붉은 치마

를 두른 것 같아’그 이름을 적상산(赤裳山)이라고

했다는내용이나온다. 

일찍이 신라와 백제의 변경이었던 지역으로, 고

려 때 최영 장군이 이 천혜의 요새에 축성할 것을

건의했다는기록이있는데, 월인(月印) 스님이성안

에 안국사(安國寺)를 창건해 국태민안을 기원한 것

도 그 무렵일 것이다. 조선조에 들어와 성을 오늘의

모습으로 보축하고 사고(史庫)를 설치하였다. 안국

사는국사(國史)를지키는나라의원찰이되었다. 

적상산은 여인네들의 치맛단처럼 사방이 구비진

천애의 층암절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무주읍을 지

나 북창으로 올라가는 길과 그 반대쪽 치목에서 올

라가는길이있다. 

북창에서 안국사 가는 길은 포장은 되어 있지만,

협곡을 낀 가파른 구절양장(九折羊腸) 구빗길에다

터널까지통과해야하는험로이다. 

적상산의 8부에 자리한 산정호수는 지난 1995년

양수(揚水) 발전을 위해 만든 인공호수 적상호이다.

원래 이곳에 있던 안국사와 사고는 수몰 전에 위쪽

으로 옮겼지만, 댐 건설 과정에서 18만평의 삼림이

사라지고, 고산 분지와 습지의 독특한 생태계가 파

괴되어 버렸다. 게다가 식생의 고유성이 지켜져야

하는 국립공원임을 망각한 채 족제비싸리, 중국단

풍, 일본 홍단풍 등 외래종 조경수들만 그득 심어놓

아눈살을찌푸리게하고있다. 

사고는 왕조실록과 옹들의 족보를 보관하는 서고

이다. 임진왜란때유일하게병화(兵禍)를피한전주

본을 재인(再印)하여 광해군 때 정족산, 태백산, 묘

향산, 오대산에사고를 지어 봉안하게되었다. 그 과

정에서 사고를 수호하는 역할을 사찰에서 맡게 되

었는데, 이곳 안국사를 비롯하여 전등사, 각화사, 보

현사, 영감사등이그곳이다. 

적상호를 굽어보는 둔덕에 선사양각(璿史�閣)의

사고가 나란히 앉아 있다. 사고의 언덕에서 굽어보

는 적상호가 평화롭다. 옛 문헌에‘성 안은 평탄하

고 넓어 물이 사방에서 솟아난다. 참으로 천연의 요

새다’라고했는데, 지금도그표현은유효하다. 

안국사 모니터링 구간은 사고를 거쳐 일주문에

이르는 구간, 안국사 경내지역, 안렴대와 주변 능선

등세구간으로나누어서살펴보았다. 

사고에서 송대로 내려가는 초입에 고색이 창연한

부도 몇 개가 몇 그루의 독일가문비나무 그늘에 편

히 쉬고 있다. 우람한 몸집을 자랑하고 있는 독일가

문비나무(Picea abies)는 나무의 모양새가 우리 전나

무와흡사하다. 그러나부도와사고(史庫)가있는사

적지에외래종나무는아무래도격이맞지않는다.

바야흐로 버섯의 계절이다. 송대로 내려가다 보

면 큰눈물버섯 등이 무리지어 자라고 있다. 큰눈물

버섯은 표면은 황갈색이며, 섬유상 인편(�片)으로

덮여 있고, 가장자리는 내피막의 흔적인 섬유상의

털이붙어있다. 독은없으나, 식용하지않는다. 

현재 적상산성은 무주우체국에서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문화재청에서 1사(社) 1문화재 정책의 일

환으로 적상산성 지킴이 역할을 무주우체국에다 위

임해준것이다. 거기에안국사가빠져있어서아쉽다.

지금안국사자리는지난1949년에소실된호국사

의 옛 터라고 한다. 청하루(淸霞樓)를 중심으로 위아

래 구역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위쪽의 새로 닦은 터

에는 본전인 극락전, 천불전, 청하루, 성보박물관, 요

사채등등이자리하고, 본래호국사옛터였다는아래

에는객실과해우소등이자리하고있다. 

안국사 주변에서는 박새류와 딱따구리류를 비롯

하여 붉은머리오목눈이, 곤줄박이, 딱새, 노랑턱멧

새, 직박구리, 어치 등이 관찰되었다. 꿩, 검은등뻐

꾸기, 파랑새, 까마귀 등은 소리로 확인할 수 있었

다. 적상호에는 원앙이 확인되었고, 노랑할미새도

호수 가장자리에서 서식하고 있었다. 적상호 아래

마을 주변의 숲

에서는 되지빠

귀와 꾀꼬리가

관찰되었다. 

천불전은 사

고의 선원각을

옮겨온 것으로,

한국전쟁 때 화

를 피해 옛 모습

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사료적 가치가 높다. 마루

로 위층과 아래층이 분리된 중층구조는 다른 전통

건축에서는보기어렵다. 

적상산의 여름철 나비로는 세줄나비류, 표범나비

류, 네발나비류, 제비나비류, 부전나비류 등 다양하

게나타난다. 황다리독나방은천불전마당에서관찰

되었고, 별박이세줄나비는사고주변에서만났다. 

경내에는‘노무라단풍(野村)’이라고도 불리는 홍

단풍, 사스타데이지, 컴프리, 자산홍, 일본목련 등

외래종 초본과 목본들이 개체수로 더 많다. 절을 이

전해오는과정에서분별없이심은것들이다. 

안국사는 해발 1000미터의 정상부에 있지만, 물

은그리부족하지않다. 우물을방불케하는큰샘이

사시사철 줄어들지 않고 흐른다. 산 아래 주민과 관

광객이 음용수로 떠가는데 물속에는 동전들이수두

룩 가라앉아 있어서 음용하기에는 좀 꺼림칙하다.

경내 약수라고 해도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면 공

동우물개념으로관리되어야한다. 

해우소는 중층 구조로 전통해우소 흉내를 내고

있지만, 시스템은 전혀 그렇지 않다. 아래층 변조칸

을 시멘트로 막아서 냄새가 지독하게 나고 파리도

엄청많다. 관리에신경을좀써야겠다. 

해우소앞을지나면능선과안렴대로가는숲길이

나 있다. 수행자들에게는 그늘 좋은‘포행로’가,  해

가지면오소리를비롯한적상산의포유류들이지나

다니는그들만의오솔길이된다. 

포유류는 대개가 야행성이기 때문에 실물 확인이

쉽지 않다. 이 점을 감안하여 털, 배설물, 소리, 발자

국 조사를 병행한다.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청문

조사도 유용하다. 청문에 의하면, 삵, 오소리, 너구

리, 멧돼지등의포유류가서식하고있다고한다. 

적상산의명소인안렴대(按廉臺)는바위의절리현

상으로 이루어진 절벽이다. 조선조 안렴사(按廉使)

들이 난을 평정하기 위해 올랐다는 전설과 짝하여

멀리로는 덕유산 줄기들이 장쾌하게 지나가고, 발

아래로는남도로가는길이달리고있다. 

안국사와 안렴대를 포함한 정상부는 늙은 노송도

간간이 보이지만, 주목을 끌지 못하고 거의가 활엽

수들이다. 가을이면 단풍이 들어 글자 그대로 붉은

치마폭[赤裳]

을 펼친 듯 할

것이다. 

부도-송대-

사고-안국사-

안렴대-향로봉

주변의 초본으

로는 여로, 뻐꾹

나리, 조릿대,

김의털, 우산나물, 하늘말나리, 오리방풀, 애기나리,

까치수영, 박쥐나물, 모시대, 산오이풀, 동

자꽃, 물봉선화, 정령엉겅퀴, 흰송이풀, 진

범, 까치수영, 노루오줌등등이있다. 안국사

안팎에서 꽃을 피우고 있는 초본으로는

뱀무, 광대수염, 돌나물, 기린초,

갈퀴나물, 큰방가지똥, 그

리고 엉겅퀴 종류 등이 있

었다. 

적상산숲은층위구조가

튼실하고 종도 비교적 다양

했다. 신갈나무, 졸참나무, 굴참나

무, 개서어나무, 들메나무 등이 군

락을 이루고 있다. 비교적 건조한

곳에는 참나무들이 군락을 이루고,

습한 곳에는 들메나무, 고로쇠나무,

까치박달등이많이보인다. 

호국사비 주변은 수각의 물이 흘러내리는 곳이라

주변이 음습하다. 버드나무류를 비롯하여 딱총나무

등 음습한 곳을 좋아하는 식물들이 저네들의 세상

을이루고있다. 

글∙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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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길은‘포행로’이며

동물들의‘오솔길’

적상호 만들며 18만평 삼림 훼손

중층구조 천불전, 사료적 가치 높아

적상산 숲 층위구조 튼실 종도 다양

큰눈물버섯.

사찰생태연구소∙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81) 적상산 안국사

안국사 딱새 암컷.

까치박달.

뱀무.

별박이 세줄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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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와불의 성지 지리산 견불사
지지리리산산 깊깊은은 골골짜짜기기,,  천천년년을을 이이어어온온 와와불불의의 정정기기......
그그 속속에에서서 소소리리 없없이이 피피어어난난 수수행행의의 향향기기가가
이이 한한권권에에 담담겨겨 있있다다..

불불자자들들이이 진진정정으으로로 마마음음을을 닦닦을을 수수 있있는는 도도량량을을 세세우우리리라라‘‘는는

사사명명감감으으로로 사사부부대대중중이이 손손수수 돌돌을을 골골라라내내고고 축축대대를를 쌓쌓아아 올올려려

일일구구어어낸낸 1100년년 대대작작 불불사사의의 정정진진 속속에에서서 떠떠오오르르는는 단단상상들들을을

옮옮겨겨 적적은은 것것이이 그그대대로로 시시가가 되되어어서서 일일까까..  어어떤떤 시시적적인인 정정형형성성

보보다다는는 오오히히려려 독독자자로로 하하여여금금 자자신신의의 마마음음을을 33인인칭칭의의 시시점점에에서서

바바라라보보게게 하하는는 묘묘한한 감감동동을을 일일으으키키게게 하하며며,,  정정겹겹고고 풋풋풋풋한한 언언어어

의의 조조합합은은 수수행행이이라라는는 연연마마를를 거거쳐쳐 마마무무리리된된 잘잘 다다듬듬어어진진

주주물물과과도도 같같은은 느느낌낌을을 준준다다..

백련의 향기 속으로...

중생들의 사사로운 사랑과 이별, 그리움 등의 정서를 넘어서 생명

이 있는 모든 것들을 품어 안는 마음으로 써 내려간 주옥같은 시편

들이 읽는 이의 마음까지 정화해 주는 듯 하다.

- 충청매일

꾸밈이 없어 담백하고 순박한 시편 하나하나의 행간엔 대상에 대

한 세심한 관찰과 자비심이 흠뻑 깃들어 있다.

-법보신문

시편을 읽다보면 눈에 띄는 것은 소재의 무궁무진함이다. 먼지 같

은 인연 하나도 모두 영으로 기록하고 있는 시를 읽다보면 전생과

인연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게 된다.

-동양일보

지리산자락이 보여주는 자연의 섭리를 통해 내 마음에 존재한 부

처를 발견하는 만행의 기쁨을 책 속에 고스란히 담아냈다.

-새충청일보

http://cafe.daum.net/joungsimboduk


